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하기

올해 진행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들과 홍성의 선배 
농가들을 1: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시 청년들이 선배 농가의 1년살이를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골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
다. 우리 농장도 선배 농가의 하나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나는 민간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기술센터를 도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이 매끄럽도록 힘을 보태는 업무도 담당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교육생은 모두 14명이었다. 이 중 11명은 농사 분야 대상자이고 나
머지 3명은 농촌형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청
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00 농사를 지어야겠다.’ 내지 
‘나는 00 창업을 해야겠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굳
이 귀농이냐 귀촌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농사와 시골을 컨테츠로 하는 다양
한 활동의 실례를 보여주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귀농 귀촌의 구분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현재 중앙 정부의 탈도시 지원 정
책은 대부분 귀촌이 아닌 귀농 분야에 몰려 있다. 기술센터 내의 귀농귀촌팀도 귀촌보다는 귀
농에 더 재정과 관심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관심사는 귀농보다는 귀촌
에 오히려 쏠려 있다. ‘농촌에 살려면 귀농이 우선이고 농사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
다. 하지만 현재의 농사 구조라는 게 여성, 청년, 소농이 참여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호주식의 대농, 기업농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도 
이런 경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농부’를 인큐베이팅하기란 불가능하
다. 청년들에게 농부가 되어 밥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일부의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시골에서 꿈꾸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농부’라는 단어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시골에 기반을 두고 시도되는 다양한 
활동 전반을 농부의 영역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농업 생산활동은 아니더라도 
시골 기반의 청년 생태계가 형성되어 다양한 청년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의
미장의 확장은 오히려 좁은 의미의 청년농부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처방
보다는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때이다.

청년농부의 시골 정착은 누구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사업명에도 ‘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 올해 1:1 매칭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교육생이 어느 선도 농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청년의 1년 운명이 결정
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선도 농가들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었고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청년농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벌써 끝이 난다. 2020년에도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연



결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좋으련만 작으나마 거둔 3년의 성과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 진행의 마지막 해인 내년은 향후의 또 다른 청년 사업
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청년 농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청년 전문가 집단을 만
들어야 한다. 올해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보니 청년 귀농귀촌은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
각이 많이 들었다. 기존의 가치나 방식으로 청년들을 나누고 그것에 가두려 하면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나 사업 진행이 되기 어렵다. 청년의 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움이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분명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
다. 그래서 청년에 관한 전문가는 그 누구도 아닌 청년이 되어야 한다. 분명 경험이 부족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내년 사업 진행의 주체로 세우고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에 추가하여 필요한 시스템은 청년 공간의 확보이다. 낯선 시골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청년들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실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
어선다. 청년들의 커뮤니티에는 미래의 시장 질서가 숨어 있다. 그동안 개인적인 부를 쌓고 
이에 기반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데 익숙했다면, 미래 세대는 공유 자산을 기반으로 개인적
인 성공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
년 세대들의 장점도 이러한 공존과 연대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의 농촌은 위기라는 말을 꺼내기도 식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 인구의 고령
화, 농촌 가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맞물려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농촌은 청년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청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변화가 필
요하다. 시골에 필요한 부분을 청년들로 채우려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청년
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최소 3년의 여유를 청년들에게 주고 이후 농촌 공동체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안내하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으면 한다.


